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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청년의 전공일치 취업 실태 분석 
-  대졸 취업자의 27.4%는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음. 전공취업을 보다 엄격하게 해
석할 경우에는 전공불일치 취업자가 49.8%에 달함.
-  4년제 대졸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73.8%로 전문대졸의 70.7%보다 3%p 이상 높은 편이며, 같은 4년제 대
학이라고 하더라도 대학 서열에 따라 전공일치 취업률에 차이가 나타남(상위 10위권 대학 77.2%, 수도권 
대학 74.8%, 지방대학 72.7%). 
-  전공일치 취업자의 불일치 취업자 대비 상대임금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사회계열(115%)과 공학계열
(109%), 전문대학의 경우 자연계열(126%)과 교육계열(112%), 공학계열(107%) 등에서 높은 편임. 
-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90%), 전문대학의 인문계열(93%)과 예체능계열(92%)의 경우 전공일치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불일치 취업자에 비해 더 낮은 상황임.
｜ 전공 취업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교육과 사회수요 간 미스 매치 현황 파악 필요
     2015년 교육부에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과  PRIME 사업 계획을 발표함. 이는 기본
적으로 대학교육과 사회수요 간의 미스매치를 줄여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줄여보자는 취지임.
     본고에서는 대졸 청년의 전공 취업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대학교육과 사회수요 간의 미스매치 정도를 파
악해보고자 함.    
｜ 분석 자료: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3년 조사 자료
     분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3년 조사 자료(2012GOMS1)를 분석
      -  2012학년도(2011년 8월 및 2012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생(12,708명) 및 전문대학 졸업생(5,542명), 총 
18,250명을 2013년 하반기(졸업 후 약 20개월 경과 시점)에 조사(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표성 확보)
      -  대학 유형별(4년제 대학은 상위10개 대학과 상위 10개 대학을 제외한 수도권대학 및 지방대학으로 나
누고, 전문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으로 구분), 성별, 전공별(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계열로 구분)로 분석을 실시
｜ 4년제 대졸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73.8%로 전문대졸(70.7%)보다 높음.
     4년제 대졸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73.8%로 전문대졸의 70.7%보다 3%p 이상 높은 편임. 대졸자 전체적으
로는 72.6% 수준임.
      -  참고로 전공일치 취업을 ‘잘 맞음’과 ‘매우 잘 맞음’으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전공일치 취업률은 
4년제 대학 50.4%, 전문대학 49.8%로 나타남(대졸자 전체적으로는 50.2%).
창조 교육훈련ㆍ고용 CEO를 위한
KRIVET Issue Brief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2016
91호
02 대학 유형별, 성별 전공일치 취업 실태 비교
※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
는 일의 내용이 자신의 전공
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보통’, 
‘잘 맞음’, ‘매우 잘 맞음’으
로 응답한 경우 전공일치 취
업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공불일치 취업으로 간주
하였음.
     4년제 대학의 경우, 상위 10위권 대학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77.2%, 수도권 대학은 74.8%, 지방대학은 
72.7%로 대학 서열에 따라 전공일치 취업률에 차이가 나타남. 
｜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 모두 전공일치 취업자의 임금이 전공불일치 취업자보다 높음.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의 전공일치 취업자 평균 임금은 각각 222만 원과 187만 원으로 전공불일치 취업
자의 임금 수준(4년제 대졸 206만 원, 전문대졸 178만 원)보다 높게 나타남. 
      -  전공불일치 취업 시 임금 대비 전공일치 취업 시 임금의 비율이 4년제 대졸의 경우 108%로 전문대졸의 
105%보다 소폭 높음.
     대학 유형 및 특성과 무관하게 전공일치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전공불일치 취업자의 임금 수준보다 높음.
      -  전공불일치 취업 시 임금 대비 전공일치 취업 시의 임금 수준은 4년제 대학의 경우 대학서열이 낮을수
록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지방대학에 비해 수도권 대학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남자의 경우 4년제 대졸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전문대졸에 비해 크게 높음.
     남자의 경우 4년제 대졸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74.0%로 전문대졸의 66.2%에 비해 크게 높음.
      -  같은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상위 10개 대학(79.7%)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 대학
(75.9%), 지방대학(72.1%)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 대학(69.3%)이 지방대학(64.2%)보다 전공일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남.
     여자의 경우 4년제의 전공일치 취업률(73.6%)이 전문대학(74.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여자 4년제 대졸의 경우 대학 서열에 따른 전공일치 취업률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여자 전문대졸은 남자와 반대로 지방대학 출신의 전공일치 취업률(75.8%)이 수도권 대학(71.7%)보다 높음.
     4년제 대학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거의 유사한 반면(각각 74.0%, 73.6%), 전문대학의 
경우 남자(66.2%)에 비해 여자의 전공일치 취업률(74.1%)이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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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학 유형별 전공일치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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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 I
1)  상위 10개 대학: 2013년 중앙일
보 대학평가 기준
2)  수도권 대학: 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남자의 경우 대학 유형과 무관하게 전공일치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전공불일치 취업자에 비해 크게 높음.
      -  4년제 대졸의 경우 대학 서열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대졸의 경우 지방대학에 비해 수도권 대학 전공
일치 취업자의 전공불일치 취업자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4년제 대졸 여자의 경우 남자과 반대로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전공일치 취업자의 전공불일치 취업자 대
비 상대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
      -  특히 상위10개 대학의 경우 전공일치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전공불일치 취업자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
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전공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상위10개 대학 출신 여
성 졸업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벗어나서 전문직과 같은 상대적 고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됨.
     전공일치 취업자의 전공불일치 취업자 대비 상대임금 수준은 남자(109%)가 여자(106%)에 비해 약간 높음. 
｜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교육, 의약, 공학 계열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높은 반면, 
인문계열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4년제 대학의 경우 의약(90.3%), 교육(89.4%), 공학 계열(77.1%)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높은 반면, 인문계열
(62.2%)과 자연계열(66.5%)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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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별·대학 유형별 전공불일치 취업 시 임금 대비 전공일치 취업 시 임금
03 전공계열별 전공일치 취업 실태 비교
      -  인문계열의 경우 대학 서열과 무관하게 전공일치 취업률이 낮은 상황임.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교육(87.7%), 의약(87.6%), 공학계열(69.8%)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인문계열의 경우 전공일치 취업률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47.2%).
      -  인문계열의 경우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모두 전공일치 취업률이 낮게 나타남. 
     전공일치 취업자의 불일치 취업자 대비 상대임금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사회계열(115%)과 공학계열
(109%)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자연계열(126%)과 교육계열(112%), 공학계열(107%), 사
회계열(105%) 등에서 높은 편임.
      -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육, 자연, 의약, 인문계열은 전공일치 취업자와 불일치 취업자의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전공일치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불일치 취업
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90%).
      -  전문대학의 경우 자연계열에서는 전공일치 취업자와 불일치 취업자의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없고, 인
문계열(93%)과 예체능계열(92%)은 전공일치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불일치 취업자에 비해 낮음.
      -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 분야의 일자리 질이나 취업 여건이 다른 전공 분야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취업자의 30% 정도는 대학에서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학교육이 낭비되는 측면이 심히 우려됨.
      -  전공취업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취업자의 50% 정도만이 대학에서의 전공에 맞는 일자리에 취
업하고 있는 상황임.
      -  초·중·고 단계에서의 진로지도 강화, 사회수요에 맞춘 대학정원 조정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예체능계열의 경우(전문대학의 경우 인문계열도 포함) 전공일치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전공불일치 취업자보
다 낮음. 이는 전공에 맞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타 전공계열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임.
   
채 창 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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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공계열별 전공일치 취업률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4년제 대학
전체 62.2 71.1 89.4 77.1 66.5 90.3 75.0
상위 10개 61.9 77.2 87.9 82.8 73.9 79.6 85.8
수도권 62.2 72.9 89.5 80.9 67.9 81.7 76.5
지방 62.2 69.1 89.5 74.1 64.7 93.6 73.1
전문대학
전체 47.2 65.7 87.7 69.8 66.0 87.6 66.0
수도권 46.0 68.9 90.8 72.4 66.8 86.8 67.7
지방 49.8 63.6 85.6 67.6 65.4 87.8 64.1
<표 2> 전공계열별 전공불일치 취업 시 임금 대비 전공일치 취업 시 임금
(단위: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4년제 대학
전체 99 115 101 109 100 102 90
상위 10개 98 110 87 113 86 110 96
수도권 100 108 89 112 103 77 96
지방 99 117 108 104 99 123 86
전문대학
전체 93 105 112 107 126 99 92
수도권 95 112 152 110 125 122 93
지방 87 103 101 107 126 94 92
I 주 I
전공일치 취업자 평균 임금 / 전공
불일치 취업자 평균 임금
